


한중일 자유뮤역지대
[bookmark: _GoBack]한중일 자유무역지대(FTA) 구상은 2002년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제의된 것이다. 이 구상에 따르면 한중일 FTA는 15억 인구가 넘는 방대한 시장을 갖게 된다. FTA 역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이 철폐되면 상품 등 물자 유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역내 제조업체는 생산 원가 절감과 더불어 더 큰 시장과 이윤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 결과 3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기간에 한중일 3국 통상장관은 회의를 열어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한중일 민간연구팀이 각자의 연구 모델을 통해 추산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장점에 대해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한중일 간의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질수록 한중일 3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더 제고되고 특히 한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한중일 간의 어떤 형식의 양자 간 FTA도 한중일 3국 FTA보다 경제적 효과가 떨어진다. 그 밖에, 한중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또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한국,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3대 강국으로 GDP 규모가 15조 달러에 달해 전 세계 GDP의 20%, 동아시아 GDP의 90%를 차지하여 이미 EU의 규모를 넘어섰다. 하지만 3국 간 무역 규모는 한중일 대외무역 총액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 한중일 FTA 창설은 상품, 인적 자원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해 각국의 산업 조정과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아시아 주요 경제체인 한중일 3국은 아시아 경제 규모의 약 70%를 차지한다. 지난 10년간 중일 양국 간 무역과 한중 양국 간 무역 구조가 점차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일 양국 간 무역을 살펴보면 중국의 기계설비와 전자제품의 대일 수출이 현저히 증가했고, 이 중 대다수가 가공무역방식이다. 대부분이 재중일본기업의 상품 수출이며 산업 내 혹은 기업 내 무역에 속한다. 한국의 중국산 수입상품 역시 1차 상품에서 점차 공업 반제품이나 완제품으로 바뀌고 있고, 산업 내 무역도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산업인 상호보완성은FTA 출범의 기반이다.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일본과 한국은 자본/기술집약형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고, 중국은 자원/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다. 국제 정세가 변하고 한중일 경제구조가 조정되면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FTA 구축이 한중일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어떻게 제도 마련을 통해 최대 비용 절감을 실현할 것인지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